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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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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전통적 성역할, 저출산 관련 사회서비
스 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
하였으며, 이중에서 향후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482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연령이 유의미하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또한 가족에 관련
한 변인을 보면, 자녀 수,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서 자녀 수가 적을수록, 배우자가 가
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잔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수록, 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특히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휴가와 난임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산의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역할과 
가사노동에 대한 배우자의 분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인식변화의 이행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체계의 강화, 그리고 
난임지원에 대한 확대 및 저출산관련 서비스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with the
goal of analyzing whether times of spouses' housework, marital satisfaction, values of children and 
traditional gender role, and social service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low fertility contribute to women's
intention to give birth. The respondents of the research were 1,000 married women,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482 women of childbirth inten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g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has an influence on the childbirth intention. Related to family's character, 
factors influencing childbirth intention are number of children, times of spouses' housework, and marital
satisfaction. In addition, emotional and instrumental values of children, number of recognized public 
services for reduction of low fertility. In other words, the more women share housework with spouses 
and satisfy their marital life, the more childbirth intention of women is increased. In order to improve 
childbirth intention, changes of perception of gender role and sharing housework, reinforcement of 
social system for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that convert changes of perception into action, advanced
marital relationship programs, extensive support for subfertility and a huge build-up of social services
related to reduction of low fertility need to be provided.

Keywords : Intention of Childbirth, Low Fertility,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Sharing Housework, 
Value of children, Marti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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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사회의 인구증가율은 2018년 기준 0.23%로 낮
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다. 전국 시도중에서 인구증가율이 두자리를 나
타내고 있는 곳은 세종시로서, 2018년 기준 12.26%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또한  2015년 34.94%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많
은 시도가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울
산광역시 –0.85%로 가장 높은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
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북도 –0.80%, 대전광역시 –
0.76%, 부산광역시 –0.75%, 서울특별시 –0.74%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나 광역시 단위의 인구감소가 눈에 띄게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합계 
출산율이 2000년 1.48명에서 2002년 1.1명대로 감소한 
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1.2명대로 다소 증가하
였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했으며, 
2018년에 1명에 미치지 못하는 0.977명으로 감소한 상
황이다[2].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연구들
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기피 및 만혼현상,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을 위한 기회비용 및 경제적 부담 등을 꼽
는다. 첫째로 결혼기피 및 만혼현상과 관련한 연구의 결
과들을 보면, 혼외자녀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국사회
에서 혼인건수의 감소는 출산율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부부 한 쌍이 낳은 아이 수는 2016년에 평균 2.23명
으로 2000년 1.7명보다 증가하였지만, 유배우율이 2000
년 70.4%에서 2016년 51%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혼인
건수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4-5]. 그리고 결혼연령의 증가도 저출
산 요인이 되는데, 2018년 현재 초혼연령은 2010년의 
초혼연령에 비해 전체적으로 4세 정도 늦어졌다[3,6-7]. 

둘째,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부부가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일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느낄 
때 출산으로 이어지는데[8], 타인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위해 소비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치추구는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자
녀에게 얽매이기를 꺼리는 가치관을 가지는 경향이 증가
하고 있고[9],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과 출산을 망
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10] 자녀가 있는 집단
의 전통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난 것[11]과도 관련된다. 
즉,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수록 출산
에 대한 의향이 높고, 자녀 자체를 즐거움이라고 생각하

는 정서적 가치관과 자녀를 세대계승과 경제적 도구로 
생각하는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높았다[8-10,12-15].

셋째,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자녀
양육을 위한 기회비용 및 경제적 부담으로서, 자녀의 출
산과 양육으로 예상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
으로 나타나게 된다[11,16-18]. 앞서 살펴본 가치관의 
변화는 자녀에 대한 효용과 비용을 고려함에 있어 작용
하게 된다. 즉, 자신의 행복추구를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
고 있는 세대에게 자녀는 부모의 희생이 필요한 대상이
기에 희생하며 잘 키울 수 없다면 낳지 말아야 한다는 생
각을 할 수 있다[10]. 이는 가구의 생활수준, 취업 및 고
용불안,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낮을수록 자녀출산의 의지가 증가하며, 취업 및 고용불안
을 인지할수록 자녀출산이 낮아진다[8,16,19]는 연구결
과에서 뒷받침된다. OECD국가의 높은 출산율은 일-가
족 양립을 통한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자녀양육을 위한 
기회비용의 절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소득증가를 추구할 수 
있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18]. 

지금의 30대는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서 밀레니
얼세대라고 불리운다. 이들 밀레니얼 세대는 1955년에
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1970년대에 
태어난 X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가진 세대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들이 가진 능력 및 열망과 현실적 조건 사이
의 괴리가 어떤 세대보다 큰 세대로서, 풍요롭게 성장했
지만 빈곤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세대, 능력을 갖췄지
만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을 떠돌게 되는 세대로서 88만원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로 불리워지기
도 한다[20]. 

실제, 30대 밀레니얼세대 기혼여성들의 출산율증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가? 앞에 살펴본 바와 같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미혼의 비율이 높고 초혼 연령은 
늦어졌지만, 자녀수는 다른 세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4-5]. 세대간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밀레니얼 세대임에
도 불구하고 자녀수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인 30대 기혼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
악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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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30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30대 여성들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3040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자료를 활용하였다. ‘3040 여성들
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데이터는 자녀수에 따른 쿼터를 
정하여(자녀없음 250명, 자녀 1명 250명, 자녀 2명 400
명, 자녀 3명 이상 100명), 30~40대 여성 1,000명을 대
상으로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온라인 조
사를 실시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실시한 ‘3040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자료에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출산 및 양육경험, 가치관, 공적지원
정책 및 사적지원체계 이용정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30대 기혼여성들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실시한 ‘3040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자료 중 30대 기혼여성 
482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중에서 향후 출산 의
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20명(45.6%), 출산 의향
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62명(54.4%)으로 나타났다. 

2.2 변수측정 
본 연구의 목적인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출산의향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향후 출산의향이 있다
고 응답한 경우는 1, 향후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
우는 0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수정된 캔자스 결혼만족도척도
(Revision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SI) 
문항을 활용하였다[21]. 이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된 리
커트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성역할태도를 묻는 문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실태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22]. 성역할 태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리커
트 척도로 변환하여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2005년 이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아
동패널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자녀에 대한 태도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23].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묻는 

문항 3문항과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묻는 문항 3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분석모형에 투
입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
준, 경제활동참여 여부), 가구 특성(가구원 수, 자녀수, 가
구소득, 개인시간,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결혼만족도), 
그리고 가치관(전통적 가치관, 자녀에 대한 정서적 및 도
구적 가치관), 정부지원정책의 인지(출산지원정책의 인지
정도, 양육지원정책의 인지정도, 일가정양립정책의 인지
정도)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출산의향 유무에 따
라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여부, 가구원수, 자녀
수, 가구소득, 개인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
도,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의 인지정도에 대해 교차분석
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30대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의향을 종속변수로 하
여(출산의향 있음=1, 출산의향없음=0) 인구사회학적 변
수, 가족특성 변,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 인지정도 변수
를 순차적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순차적 분
석 투입에 따른 모형 설명력의 변화와 더불어 개별 변수
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통계분석에는 SPSS 21.0
을 사용하였다. 

2.4 연구결과
2.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인 30대 기혼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2). 먼저 30대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은 출산의향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196명(74.8%), 고등학교 졸업 
40명(15.3%), 대학원졸 26명(9.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에서 대졸이 184명(83.6%), 
대학원졸 21명(9.5%), 고졸 15명(6.8%)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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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bsence of
childbirth
Intention

Presence of
childbirth
Intention

Education
x²=8.681*

high school 
graduate 40(15.3) 15(6.8)

college 
graduate 196(74.8) 184(83.6)

graduate 
degree  26(9.9) 21(9.5)

Employmnet
x²=2.874

no 89(34.0) 59(26.8)

yes 173(66.0) 161(73.2)

N 262(100.0) 220(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Ⅰ

향후 출산의향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
보면 출산의향 있는 집단의 연구대상자는 평균 33.58세,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은 평균 35.63세로 출산의향이 있
는 집단의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와 
자녀수 모두 출산의향 여부에 따라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수의 경우 출산의
향이 없는 집단이 1.49명,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0.54명이며, 가구원수는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2.62명,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평균 3.54명으로 가구
원수와 자녀수 모두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더 많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
우 자녀출산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자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세전 금액으로 출
산의향여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가 연구대상자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개
인시간은 출산의향에 따른 두 집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의향이 있
는 집단이 일주일에 평균 4.97시간으로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 3.70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육아를 포함한 설거지, 청소 등의 가사노동시간은 출산의
향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에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은 평
균 1.71시간,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는 평균 1.55시
간으로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 또한 출산의향 여부에 따른 통계
적인 유의미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만족도
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만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3.34점으로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 2.93점부다 결혼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Variable
Absence of 
childbirth 
Intention

Presence of  
childbirth 
Intention

Age
mean 35.63 33.58

S.D 2.52 2.46

Number of Children
mean 1.49 .54

S.D .89 .82

Number of Household
mean 3.54 2.62

S.D 1.10 1.05

Income
mean 513.64 510.34

S.D 248.89 208.41

Personal Time
mean 3.70 4.97

S.D 5.71 4.12

Spouse’s Housework 
Time

mean 1.55 1.71

S.D 1.70 2.12

Martial Satisfaction
mean 2.93 3.34

S.D .76 .58

Traditional Gender 
Role

mean 1.98 1.97

S.D .49 .49

Emotional Value of 
Children

mean 2.15 2.27

S.D .48 .43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mean 1.49 1.56

S.D .47 .51

Number of Recognized 
Public Childbirth Support 

Service

mean 5.81 5.95

S.D 1.94 1.87

Number of Recognized 
Public Parenting 
Support Service

mean 6.95 6.34

S.D 2.31 2.80

Number of Recognized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Service

mean 4.95 4.88

S.D 2.25 2.28

N 262(100.0) 220(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Ⅱ

분석결과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의 전통적 가치관은 평
균 1.97점,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의 전통적 가치관은 평
균 1.98점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
적 가치는 출산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서적 가치는 출산의향
이 있는 집단이 평균 2.27점으로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 
평균 2.1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구적 가치는 출산의
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1.56점,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평균 1.49점으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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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이 있는 집단에서 높은 걸을 볼 수 있다.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정도는 정부지원정책 중 알

고 있는 정책의 개수를 통해 측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출산지원정책의 인지정도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산
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태아 건강검진 허용, 유산․사
산 휴가 및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
축 지원정책 등 8개의 출산지원정책 중 연구대상자가 인
지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출산지원정
책 인지정도는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5.95개, 출
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평균 5.81개로 두 집단 간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양육지원정책의 인지
정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육아시간(수유시간)허
용,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아
이 돌봄 서비스,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
정지원과 시간 연장형 보육료지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및 국가 예방 접종비 지원, 초등 돌봄교실, 다자녀가
정 주택 특별공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의
료비지원 및 검사, 환아 관리지원 등 10개의 양육지원정
책 중 연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양육지원정책의 인지정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의
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6.34개,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평균 6.95개를 인지하고 있는 것에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일․가정 양립정책의 인지정도는 직장어린이집, 육아휴
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일
자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및 고용 안정장려,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8개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중 연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출산의향이 있는 집
단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인지정도는 평균 4.88개, 출산
의향이 없는 집단은 평균 4.95개로 나타났다. 

2.4.2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요인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에서 활용할 독립변수들 사이에 지나치게 높은 상관
관계는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독립변수들이 영향
을 미치는 추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계적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 확인, 분산팽창
지수(VIF), 공차한계(Tolerance)를 통해 다중공선성 정
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투입된 독립 변수들간의 상
관관계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간의 상관관

계가 .484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217~.930으로 모든 
변수에서 0.1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며, 분산팽
창요인의 최대치는 4.613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1.940으로 잔차의 독립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
하여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향의 영향요인
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가치관 및 정부지
원정책인지정도 특성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30대 기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교
육수준, 경제활동 유무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74.237***, p<0.001),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변량 중 약 19.1%(Nagelkerke 
R²=.19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사회
학적 요인 중 연령(Exp(β)=.733, p<0.001)은 출산의향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의향이 26.7%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고령임신으로 임신중독
증, 난산, 조산, 임신성 당뇨, 기형아 출산 등의 여러 임신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지면 출산 의향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 모형에 가구원수, 자녀수, 가구 소득, 개인시간, 
남편의 집안일 시간, 결혼만족도 등의 가구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2단계 모형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81.612***, p<0.001),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변량 중 약 42.0%(Nagelkerke 
R²=.420)를 설명하고 있어 1단계 모형의 설명력 19.1%
보다 설명력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단계 모형의 분
석결과, 1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던 연령(Exp(β)=.781, p<0.001)과 자녀수(Exp
(β)=.231, p<0.001), 남편의 집안일시간(Exp(β)=1.121, 
p<0.05), 결혼만족도(Exp(β)=1.816, p<0.01)가 30대 기
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의향은 약 21.9% 감
소하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출산의향 또한 72.9%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육아를 포함한 설거지, 청소 등의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출산의향이 12.1% 증가하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81.6%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미 자녀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출산 의향이 크게 감소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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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β Wald Exp(β) β Wald Exp(β) β Wald Exp(β)

Socio-
demographic 

Character

Age -.311 60.794*** .733 -.247 29.328*** .781 -.263 29.810*** .769

Education .094 .433 1.099 .028 .030 1.029 -.036 .045 .965

Employmnet .133 .365 1.142 -.149 .306 .862 -.038 .018 .963

Family 
Character 

Number of Household .361 3.263 1.435 .354 2.642 1.425

Number of Children -1.465 32.715*** .231 -1.757 37.480*** .173

Income .000 .446 1.000 -.001 1.250 .999

Personal Time -.028 1.412 .973 -.025 1.172 .975

Spouse’s Housework 
Time .115 3.658* 1.121 .142 4.602* 1.152

Martial Satisfaction .596 11.695** 1.816 .542 7.499** 1.720

Value and 
Public 
policy

Traditional Gender Role .238 .632 1.268

Emotional Value of Children .771 6.683* 2.162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806 6.214* 2.240

Number of Recognized 
Public Childbirth 
Support Service

-.204 6.040* .815

Number of Recognized 
Public Parenting 
Support Service

.072 1.017 1.075

Number of Recognized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Service
-.001 .000 .999

Table 3.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Women’s Intention of Childbirth                (N-=482)

고 배우자가 집안일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출산의
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에 추가
적으로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 인지정도 특성을 투입하
였으며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설명하는데 유의미
한 통계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19.034***, 
p<0.001),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변량 중 약 48.8% 
(Nagelkerke R²=.48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
을 보였던 연령(Exp(β)=.769, p<0.001), 자녀수(Exp
(β)=.173, p<0.001), 남편의 집안일시간(Exp(β)=1.152, 
p<0.05), 결혼만족도(Exp(β)=1.720, p<0.01)와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 인지정도 변수 중에서 정서적 자녀가치
관(Exp(β)=2.162, p<0.05), 도구적 자녀가치관(Exp
(β)=2.240, p<0.05), 출산지원정책 인지정도(Exp(β)=.815, 
p<0.05)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 인지정도 특성 중 정서적 자
녀가치관이 높아질수록 116% 출산의향이 높아지며, 도
구적 자녀가치관 또한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124%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산지원정책 인지도는 높
을수록 출산의향이 18.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
산지원정책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임
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
스, 태아 건강검진 허용,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출산전
후 휴가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정책 등의 정책
으로 자녀가 이미 있는 여성일수록 인지할 가능성이 높
은 지원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자녀를 이미 낳은 
여성일수록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결과를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밀레니얼세대로 구분되는 30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향에 영향을 및는 요인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
고, 주요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자녀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의 평균자녀수, 
평균연령, 가사노동시간은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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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또한 자녀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은 개인여가시간,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자녀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았다. 

자녀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의 평균자녀수가 1.49명인 
점을 볼 때, 30대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1명 이상 출산
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30대 기혼여성
들은 자녀를 두는 것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
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자녀양육
을 위해 자신의 삶이 방해받거나 얽매이게 되는 일이 생
기는 것은 원치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기
혼여성의 자녀출산의향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참여, 자신
의 개인여가시간, 결혼만족도와 같은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될 때 높아질 수 있다. 

자녀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출산지원정책인지가 높
을수록 출산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출산휴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태아건강검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지원과 같은 정책의 서비스를 받
기 위해 출산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출산지원정책 중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만이 
출산의향이 있는 30대 기혼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출산의향이 있는 기혼여성에게 난임
지원은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다른 정책의 영향은 미미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30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연령, 자녀수,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결혼만족
도, 자녀가치관로 나타났다. 실제 자녀수의 경우 출산의
향이 없는 집단의 평균자녀수는 1.49명, 출산의향이 있
는 집단의 자녀수는 평균 0.54명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 출산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난임으로 인해 출산의
향이 있지만 자녀수가 없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편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 
자녀가치관의 영향이 중요하다.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많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출산의향이 높다는 연
구[11]과 남편의 가사노동이 많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4]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
부가 함께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결혼만족도가 증가하게 
될 때 자녀출산의 의향이 높아질 수 있고, 1명 이상의 자
녀를 출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0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에 대한 의향을 높
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정책 등이 실질적

으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출산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의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정책이 어
떻게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육아휴직의 실질적 이용, 유연근
무제의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장려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용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
는 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이용경
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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